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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배연탈황 기술은 1960년대부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

로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여러 종류의 기술 중 경제성, 신뢰성 측면에서 기술적

인 우위를 나타낸 소수의 공정들만이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배연탈황 공정은 흡수제의 형태에 

따라 습식과 건식, 반응생성물로부터 흡수제의 회수여부에 따라 재생법과 비재생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처리공정은 비재생 습식 석회석-석

고 공정으로서 전체 설치용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화력 발전

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연탈황 설비는 대부분 비재생 습식 석회석-석고 공정으로 설치되어 있으

나, 일부는 다른 종류의 알칼리 용액을 흡수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석회석 석고법 탈황

설비의 경우와는 달리 운영비의 절감을 위해 흡수제의 일부를 흡수탑 외부로 취출하여 산화시

키는 별도의 설비를 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수한 연소로 운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

로, 경우에 따라 별도의 산화용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불필요한 운전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서 환경설비의 운영시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도

록 검토하였다.   




